
ㅇ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일반) 우수작품제작지원

ㅇ 실연심사 일정 및 장소 : 2016. 5.26(목)~5.27(금),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ㅇ 지원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 : 2016. 5.27(금) 18:00, 대학로예술극장 회의실

<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 연극분야(일반)>

2016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우수작품 제작공연지원 연극분야 실연심사에는 이미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된 12단체가 참여하였다. 5명의 심사위원은 이틀에

걸쳐 각 단체 20분간의 시범공연을 보고, 10분간의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범공연은 최소한의 무대, 의상, 조명, 음향만을 활용하게 하는 동일

한 조건 하에서 진행되었다. 장식적 효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오히려 배

우의 연기력, 연출 콘셉트와 전체적인 분위기 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작품의 예술성이었다. 우수작품 제작지원이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쉽게 만날 법한 작품들은 되도록 배제하고, 실험성ㆍ독창성ㆍ동

시대성에서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단체의 수행능력, 계획의 충실

성, 작품의 발전 가능성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관객의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작품일 경우에는 형식ㆍ주제ㆍ소재의 다양성을 우선했다. 이를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모두 7개 단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

다. 대극장 공연 4편, 소극장 공연 3편으로 작품의 규모까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었

으며, 지원금액도 제작 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하였다.

시범공연에 참여한 작품들은 이미 희곡의 우수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서사와 연

극성의 결합을 어떻게 보여줄 지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적은 지원금과 제한된 공연환

경 속에서도 대부분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몇 작품은 연출의 의도가

너무 앞서서 서사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안일한 접근으로 연출의 고민이 거의 드러나

지 않았다. 이런 작품일수록 희곡의 매력이 돋보였기에 아쉬움이 매우 컸다. 시범공

연이 연출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장이 아니라 희곡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를 확인케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연극분야(일반)

우수작품제작 지원심의 총평



선정된 작품은 극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고 있어서 충분한 발

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삶의 본질을 천착하는 철학적인 작품에서부터 현대인의 은

폐된 욕망을 드러내는 작품까지 주제와 소재가 다층적이었다. 이미지 강한 실험극,

토론연극, 무협활극, 부조리극 등 형식도 다양하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작

가와 연출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우리 연극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

이란 기대도 하게 된다.

선정 단체들은 인터뷰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있

게 고민하고, 계획서에서 밝혔던 의도들이 선명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힘들게 시범공연을 준비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

게는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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